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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쓰던 마스크 쓰고도하 입성

한국 축구대표

팀이 9회 연속 월

드컵 본선 티켓 획

득을 위해 10일 밤

(이하 한국시간)

결전지인 카타르

도하에입성했다

울리슈틸리케감독과24명의태극전사

들은이날밤 11시 35분께카타르도하하

마드국제공항에도착했다당초예정보다

10분가량연착됐다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공항에서

출발한지 5시간만이다 대표팀은아랍권

의카타르단교영향탓에두바이도하간

직항편이 취소되면서 쿠웨이트를 경유해

입국했다

이때문에 1시간남짓걸리는이동시간

이 4시간 더 걸렸다 도하는 서울보다 6시

간이늦고 두바이보다는 1시간이늦다

도하에도착한선수들의표정은사뭇진

지했다 현지 적응훈련을위해일주일전

아랍에미리트에도착했을때와는달랐다

아랍에미리트에 훈련하러 갈 때는 거

의 쓰지 않았던 흰색 마스크를 대부분의

선수가 착용하며 실전이 임박했음을 암

시했다

대표팀은 중동 원정 경기를 할 때는 혹

시 걸릴지모를감기등에대비해항상마

스크를써왔다

카타르와결전의시간이임박했음을실

감한듯마스크에가려진얼굴에는긴장감

이역력했다반드시승리하겠다는의지도

묻어났다

대표팀은곧바로숙소로이동해여장을

푼뒤 11일부터카타르를상대로승점 3점

을획득하기위한본격적인담금질에들어

간다 당초 예정했던 도착일 훈련은 이동

에따른피로감으로하지않기로했다

한국은오는 14일새벽 4시카타르도하

자심 빈 하드 경기장에서 카타르와 2018

러시아 월드컵 아시아지역 최종예선 8차

전을치른다

이를 위해 대표팀은 지난 3일부터 아랍

에미리트 라스알카이마에서 일주일간 40

도를넘나드는찜통더위에대비한현지적

응훈련을해왔다

지난 8일에는 이라크와 평가전을 치르

며 중동의 무더위 속에서 실전 경험을 익

혔다 카타르 입성 하루 전날에는 분위기

전환을위해휴식으로재충전했다

9회연속월드컵본선직행티켓을위한

결전이임박했다 연합뉴스

축구 월드컵 최종예선 D2

경유피로도착날훈련쉬어

어제부터카타르전담금질

20년 전인 1997년 세계 테니스계는

알프스소녀 마르티나힝기스(스위스)

의등장에열광했다

1996년 15세 9개월의 나이로 윔블던

여자복식에서 우승을 차지했던 힝기스

는 1997년 호주오픈 윔블던 US오픈

여자단식에서 잇따라 우승을 차지하며

최연소세계랭킹 1위에등극했다

그렇게 1997년 천재 소녀의 등장에

다들 주목할 때 라트비아에서 미래의

롤랑가로스 여제가 태어났다 2017년

프랑스오픈 여자단식 우승자인 옐레나

오스타펜코(47위라트비아)가 그 주인

공이다

오스타펜코는 10일(현지시간) 프랑

스파리의롤랑가로스스타디움에서열

린 프랑스오픈 테니스대회(총상금

3600만 유로약 452억원) 여자단식 결

승에서 시모나 할레프(4위루마니아)

를 21(46 64 63)로꺾고 여제로등

극했다

2012년 프로데뷔 후 여자프로테니스

(WTA)투어대회우승조차없던 무명

의 선수가 메이저대회에서 첫 우승을

차지한것이다

이번 대회 시드를 받지 못한 채 출전

한 오스타펜코는 1회전부터 3회전까지

무실세트로 3연승을 거뒀지만 다들

그를주목하지않았다

오스타펜코가 16강에서 서맨사 스토

서(22위호주)까지제압하자그제야사

람들은 그를 돌풍으로 분류하기 시작

했다

상승세를 탄 오스타펜코는 8강에서

전세계랭킹 1위캐럴라인 보즈니아키

(12위덴마크) 4강에서 티메아 바친스

키(31위스위스)까지 꺾었고 이날 결

승까지승리하며마침표를찍었다

오스타펜코를 우승까지 이끈 원동력

은 남자보다 강력한 스트로크다 그는

이번 대회출전한 선수 중 남녀 통틀어

포핸드샷평균속도 4위에이름을올렸

다 그의 포핸드 평균 속도 시속 122

는 남자 세계랭킹 1위 앤디 머리(영국)

의 시속 117보다빠르다

게다가오스타펜코는젊은패기를앞

세워완급조절없이1세트부터3세트까

지공격일변도로경기했다

오스타펜코는 할레프와 결승에서 공

격성공 54대 8로압도적인우위를보였

다남자보다강한샷을쉴새없이라인

에바짝붙여날렸다 다만아직정교함

이부족한게약점이다

잠시 인기가 주춤했던 여자테니스에

새 바람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연합뉴스

무명오스타펜코 테니스여제등극

축구국가대표팀의주장기성용과선수들이 2018 러시아월

드컵최종예선카타르전을치르기위해 10일밤(한국시간)

카타르도하하마드공항에도착하고있다 연합뉴스

비장한각오기성용

옐레나 오스타펜코(47위라트비아)가 10일(현지시간) 프랑스오픈 테니스대회 여자단식 결승에서 시모나 할레프(4위루마

니아)의공을받아치고있다오스타펜코는이날결승에서21(46 64 63)로극적인역전승을거뒀다 연합뉴스

프랑스오픈역전우승포핸드시속 122 남녀통틀어 4위


